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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시(1 )

칸트의 정언명령◆

학습목표※

칸트의 윤리적인 입장을 통해 의무론적 윤리와 행복에 대해 생각해본다.

▲ 칸트의 정언 명령

칸트가 말하는 의무는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의 의무를 문제 삼는 것,「

이 아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어린이이기 때문에 그를 돌보아야. .

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칸트가 말한 도덕적 의무이다.」

칸트에 따르면 어느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도덕적 기준 혹은 원칙이 있다 이것이 이른바.

정언 명령이다 이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황금률에 해당하는 원칙이다 신약성서에도 나오는. .

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원칙에 입각해서 어떠한 경“ !”

우에도 안 되는 원칙은 의무이며 이것을 지키는 것이 도덕적이라고 말한다, .

칸트의 윤리적 입장은 의무사이의 충돌에 직면했을 때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주기 힘든 난,

점이 있다 이를테면 강간으로 인한 낙태 정당방위 등이 그 예다. , .



교시(2 )

목적론적 윤리와 의무론적 윤리◆

학습목표※

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의무론적 윤리와 목적론적 윤리의 충돌 지점에 대해 알아본다.

거짓말에 대한 칸트의 입장▲

칸트는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예외조항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,

주장한다 유대인을 숨겨 두고 있은 집주인에게 나치가 물었을 때 솔직하게 말할 경우 유. ,

대인이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흔히 생각한다 칸트는 이는 잘못이.

라고 말한다 우선 사실을 말하는 것이 유대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라는 직접적인 인과. ,

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없다고 거짓말을 해도 나치는 들어와서 살해 할 수도 있다 또 있. .

다고 해도 나치가 곧바로 살해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곧 친구. ,

살해로 이어진다는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.

진실을 말하는 행위와 결과의 인과관계는 우연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쪽에서.

거짓말을 했었어야 했다고 주장할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 반대로 누구나 다 진실을 말.

할 권리가 있다 거짓말을 하면 그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지만 진실을 말해서. ,

발생한 우연적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의무는 없다고 칸트는 말한다.

눈앞의 이익을 보면 의리 전체의 이익 를 먼저 생각함* : ( )見利思義

목적론적 윤리와 의무론적 윤리▲

공리주의의 문제점은 그것이 쾌락주의에 입각한 것이든 이상적인 행복 에 입각한 것이, “ ”

든 간에 개개인의 구체적인 차이를 무시한 채 어느 만큼 보편적인 쾌락을 산출해 낼 수 있,

는가의 문제이다 의무론적 윤리 또한 누구나 다 인정해야 하는 보편적인 원칙을 주장하지.

만 그 원칙은 도대체 어디에서 생기며 누가 만드는가 하는 문제에 대답을 주어야 할 것이, ,

다.


